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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친 4선 의원 출신으로 팔

순을 맞은 박영록 총재는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계

의 원로로서 헌신할 분야라는 신

념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고밝힌다. 

박 총재는 일송정 가는 길 성

역화 사업을“우리 민족의 자존

과 긍지로서 민족 독립 운동의

중심인 역사 유적지를 복원하는

일”이라며“일제 치하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보존해 항일 독립 운동의 의미와 한민족의

기상을 되살리고 싶다”고말한다. 

비암산 북쪽 벼랑 꼭대기에서 해암강을 굽

어보던 일송정은 원래 정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됐다. 

1920년, 일송정에 대한 조선인들의 찬송

이 높아가고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도 더욱

싱싱하게 자라자 일제는 일송정 원가지에 구

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후추씨를 밀어 넣고

대못을 박아 봉해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일송정이 시들기 시작하더니 1938

년에 이르러서는 영영 말라죽게 되었다고 한

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반세기도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 용정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소나무 한 그루가 옮겨 심어져 있고 또

정자도 만들어져 당시의 그 역사가 새롭게

기억되고 있다. 

“만주 지역의 독립 운동은 한국 민족 운동

의 주요한 흐름이며, 이후 민족 해방과 조 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박 총재는“그러

“일송정 가는 좁은 비포장길,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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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총재
일송정가는길성역화사업추진

나 아직까지 일송정 가는 길이 포장조차 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반성해

야할일”이라고 개탄한다. 

그는 일송정 가는 길 성역화 사업의 첫 단

계로 일송정 가는 길 포장을, 다음 단계로는

주변 공원화 사업과 기념관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중국 정부는 취지를 십분 이해

해 이 사업을 흔쾌히 수락한 상태라는 설명

이다. 

그는“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 용정시측

과 우리 건설업계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

어 장기적으로 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긍정적

인역할을 할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는 적극적으

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멀리 만

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눈앞에서 보지 못

해서인지, ‘민족 정기 수립’이라는 대의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듯, 모금 수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사업비 부족으로 아

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각계

의 지원에 힘입어 훌륭하게 사업을 완수하기

를바란다”고희망을 보인다.   

한편, 박영록 총재는 최근 몇 년 사이 심각

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고비사막 녹화 사업

도추진하고 있다. 

박영록 총재는“팔순에 이르러 세상을 바

라보니 결국 민족의 과제는 뿌리를 소중히

하는 것과 상생의 철학이더라”고 말을 맺는

다. 

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가곡‘선구자’에서 익숙한 일송정(一松

亭)은 일제 시대 만주 벌판을 뜨겁게 달구었

던독립 지사들의 마음의 기둥이다. 

잊어도 될 과거와 그래서는 안 되는 과거

가 있다면, 일송정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조국 강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

다. 때문에 나무에게 영혼이 있다면 일제 시

대 만주의 일송정만큼 아픔과 인내, 불굴의

끈기를 알고 있는 나무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전후 폐허의 조국을 복원한 지 불

과 반세기 만에‘월드컵 개최국 코리아’로

급성장한 우리에게 일제 시대, 독립 운동, 해

방 등의 단어는 너무 빨리 잊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총재 박영

록)가 추진 중인 중국 용정시 근교에 위치한

일송정 가는 길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그래

서반갑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1956년 원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민

“일


